
제6실  | 서예 | 일본의  옛  불경  전시해설 

 

N-10 칭찬정토불섭수경 

이 경전은 당나라 현장이 번역한 것으로 극락정토의 부처와 보살 그리고 국토의 뛰어남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

고 있으며, 쿠마라지바(구마라집)이 번역한 『불설아미타경』의 다른 번역본입니다. 황마지 9장을 이어붙여 해서체로 

필사하였고, 덴표 시대(8세기 무렵) 사경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N-14 불명경 

『불명경』이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염불의 힘으로 죄를 없애기 위하여 여러 부처들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외

워둘 것을 설파하는 경전입니다. 이 불명경은 과거, 현재, 미래의 3권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권에는 천 개의 부처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각 권의 간기를 통하여 1141년에 류케이라는 승려가 스승 린코대사의 1주기를 맞아 그의 

명복을 빌며 불명회라는 법회를 개최하고 이 경전을 바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6실 | 염직 | 수리가 완료된 염직품 

 

염직 코너에서는 지금까지 유리판 사이에 끼운 형태로 보관해오던 염직물의 수리가 끝난 것을 계기로 

하여 해당 작품들을 비로소 공개합니다. 제작된 지 1300년 넘게 지나 상태가 심하게 악화된 염직품을 

완전한 상태로 보전하여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은 박물관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N-319-177-1 봉황무늬 자수 조각 

봉황 등의 형상을 쇄수(체인 스티치) 방식으로 양면에 자수하여 나타낸 직물의 일부입니다. 두 날개와 

연꽃 받침 위의 다리, 포도잎으로 보이는 식물 무늬가 남아 있습니다. 쇄수는 고대 일본에서는 매우 드문 

기법인데 중국 당시대 초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쇼소인 전래품과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쇼소인에 전해지는 작품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N-319-177-3 협힐 조각 

무늬를 새긴 판 두 장 사이에 천을 끼워서 염색하는 협힐이라는 기법으로 꽃무늬를 표현한 평직비단 

조각과 화조무늬 조각입니다. 무늬와 제작 기법으로 보아 이 작품도 쇼소인에 전해오던 염직품으로 

추정됩니다. 

 

N-319-177-10 황색과 갈색 바탕 평직비단 번수 조각 

평직비단 번에 붙어 있던 번수(번두 또는 번신에 손처럼 달린 천조각)의 일부입니다. 천조각을 한 번 

접어 띠 모양으로 만든 다음 끝부분 모서리를 안쪽으로 접어넣어 칼끝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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